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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참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순간이 있다.

프랑스의 괴짜 시인 장 콕토의 '산비둘기'는 장난스럽지만 대단한 시다. 두 마리 산비둘기의 사랑을 구구절절 말로 했다

면 어땠을까. 상투적이 되지 않았을까. 이미 남들이 다 한 말을 반복해야 하지 않았을까

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겠다는 장 콕토의 자세가 수긍이 간다.

어쨌든 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시다. 장 콕토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머

릿속에서 각자 빈칸을 채우고 있을 테니 말이다.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버리는 장 콕토의 용기. 그 용기가 멋

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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